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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로서의 성취와 광부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꿈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빌리 엘리어트>의 작가 리 홀이 그려낸 희망의 찬가

보통의 사람들이 세인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면? 그것도 모두가 한번쯤 꿈꿔 볼만한 예술인, 화가라면? 1930-40년대 영국 북부의 

광산촌에서 살고 일하던 광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점점 유명해진다. ‘애싱턴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들의 꿈과 같은 실화는 실제 광산촌 출신인 작가 리 홀을 만나 생생한 이야기로 다시 태어났다. 이미 <빌리 엘리어트>를 통해 

토슈즈를 신고 발레를 배우던 광산촌 소년의 이야기로 뜨거운 감동을 전했던 작가 리 홀은 <광부화가들>로 ‘모두가 봐야 하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는 평을 받으며 이브닝 스탠다드 어워드 최고연극상, TMA 어워드 올해의 최고신작상, Journal Culture Awards 올해의 

공연상 등을 수상 하였고 지금도 브로드웨이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공연되고 있다. 

생생한 감동을 전하며 무대에서 만나는 위대한 명화들

<광부화가들>은 어쩌면 저 먼 나라의 미술관에 있는 느낌을 줄지도 모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들과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비롯하여 유명화가들의 그림 뿐 아니라, 우드혼 탄광박물관에 실제로 수장되어 있는 ‘애싱턴 그룹’의 생동감 있는 작품들까지 객석에 앉아 

감상할 수 있다. 광부들의 그림에서 그들의 인생과 그를 통한 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길 기대한다. 

‘예술은 나 자신이에요. 예술은 나 자신을 아는거에요.’라는 라이언 교수의 말처럼...

광부화가들
The Pitmen Painters

광부 올리버 役 | 강신일

광부 지미 役 | 송재룡

광부 조지 役 | 김승욱

꼬마 役 | 이원호

교수 라이언 役 | 김중기

학생 役 | 권진란

광부 해리 役 | 민복기

화가 벤니콜슨 役 | 김용현

후원자 헬렌 役 | 채국희

평범한 광부들의 일상으로 들어온
특별한 그림 이야기

너무나 멋진 작품:

웃음, 슬픔, 그리고 감동을 한 번에 불러일으킨다. - Financial Times

 

이 연극에는 생각과 웃음이 출렁였다. - 조선일보 

정치색·코미디 고루 캐낸 조율의 힘…

이상우의 각색과 연출력이 돋보인다. - 한겨레신문 

줄거리

“직접 해봐요!
무조건 스스로 그려보는 겁니다!”

1934년, 120만명의 광부들이 모여 사는 광산촌 애싱턴. ‘미술 감상’ 교실에 

참석한 광부들이 강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림의 의미’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광부들과 명화를 보여주려는 강사 라이언의 의도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다. 

고민 끝에 라이언은 광부들에게 직접 그림을 그려보도록 제안하고,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꺼내 보이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던 광부들은 점점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에 흥미를 느낀다. 점점 활기를 띄는 이들의 그립 작업실을 방문한 미술

애호가 헬렌은 올리버에게 후원을 약속하며 애싱턴을 떠나 전업 화가로서의 	

생활을 권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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